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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창·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고 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규모 은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사회복지비용 지출증가 등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퇴

직 후 30년 이상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개인의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지향성과 창·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취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창업의도와 재취업의도 둘 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은 창·재취업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력지향성과 창·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재적 은퇴자인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의 경력지향에 맞는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

로 지원받고,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을 강화하여, 은퇴 후 상대적으로 폭넓은 창·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머물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공적연금 등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경력지향성, 사회적자본, 창업의도, 재취업의도

Ⅰ. 서론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생을 시작으로 712만명의 대규

모 퇴직 이후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74년생까지 앞으로 10
년 이상 대규모 퇴직이 진행되고 있다(송양민, 2010). 베이비

붐 세대 대다수가 노후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서 구조조정, 조기퇴직 등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인 공적연금 

수급 시기까지 10년 이상 소득의 공백 기간이 존재한다. 수명

연장으로 50대의 퇴직자는 약 30년 이상의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 평생에 걸쳐 여러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

대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준비가 되

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자발적 퇴직은 경력이나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단순 직무로의 재취업이나 진입장벽이 낮지만, 과당

경쟁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생계형 자영업에 내몰리게 되

어 퇴직과 동시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

라서 퇴직 후 30년 이상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도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 개인의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

본이 창업 및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하여 본인

의 경력과 의도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체계

적으로 제공하고 주된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

회·경제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체, 정부기관, 교육

단체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Ⅱ.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 및 창·

재취업에 관한 선행연구

2.1 경력지향성의 개념

경력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포함하며, 또한 현재 한 개인의 행동들이 

어떻게 촉진되고 그 행동들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알려준다(오창환, 2012). Schein(1978)은 경력지향

성을 직업 선택, 삶의 관점, 이와 관련된 목표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의 동기, 태도, 가치의 중심을 잡아주는 특

* 제1저자,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kgl1128@pusan.ac.kr/kgl1128@naver.com
** 교신저자, 부산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cwpark@cup.ac.kr
· 투고일: 2017-08-31      · 수정일: 2017-10-18      · 게재확정일: 2017-10-21



강경란·박철우

178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2 No.5

성으로 보았다. 경력지향성은 Schien(1977)의 경력 닻(Career 
Anchor) 개념을 기반으로 후속연구를 한 Delong(1982)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다. 경력지향성의 유형은 Goundler(1957)가 최초

로 조직인 지향성과 전문인 지향성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근

래 연구들은 이분법적인 경력지향성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

한 경력지향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윤방섭(2004)은 

Schein(1978)이 처음 제시한 5개의 주요 경력 닻을 근거로 사

업지향성, 관리지향성, 기술지향성, 자율지향성, 안전지향성으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방섭의 5가지 경력지향성 유

형인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사업

지향성 중에서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창업의도의 영향요

인으로 대부분 채택한 사업지향성과 대부분 기각한 기술지향

성, 안정지향성을 제외하고 기각과 채택이 엇갈리는 관리지향

성과 자율지향성만을 경력지향성의 하위변수로 분류하였다.

<표 1> 경력지향성에 대한 정의

연구자 내용

오창환
(2012)

경력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미래에 대한 계
획과 기대를 포함하며, 한 개인의 행동들이 어떻게 촉진되고 그 행
동들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줌. 경력지향
성은 경력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에 대한 가치와 목표,
태도, 욕구에 관한 개인적인 선호도를 말함으로 정의함.

Delong
(1982)

업무형태, 업무성과 기준, 조직에서의 인정유형 등 개인의 경력 가
치와 태도, 목표, 욕구만을 경력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함.

Schein
(1978)

경력지향성은 자신의 재능, 자신의 욕구와 동기, 자신의 태도와 가
치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직업과 관련된 자기 이미지로서, 여러 가
지 삶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통해서 형성됨.
5가지 경력의 닻으로 구분함.

윤방섭
(2004)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거나, 자
신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 직업이나 직장을 가진 경우 일치하
는 직업이나 직장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정의함.

이상미
김흥국
(2010)

개인적 관점의 경력을 개념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경력지향성이며,
개인의 경력지향성은 개인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등의 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개인이 특정 경력개발 활동에 참가
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줌으로 정의.

2.1.1 관리지향성

관리지향성은 조직의 장이 되고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자 하

는 유형으로 조직에서의 권한과 권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조

직 내에서 업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Schein,1978; 
윤방섭 2004; 유연호 2009). 조직 모든 계층에 있는 담당자들

과의 원만한 관계구축을 통해 조직의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

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감독, 통제하며 동기 부여 시킬 수 있

는 능력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분석하고 해결방안

을 제시하며 과중한 책임과 위기상황을 견뎌내는 강한 정서

적 역량이 요구된다(오창환, 2012). 관리지향성은 자기에게 주

어진 관리 책임의 크기로 자신의 성공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관리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임금 근로자로서 관

리자의 경력을 추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직장에서 관리자로

서의 지속적인 승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느껴지면, 창업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사업 속에서 관리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윤방섭, 2004).

2.1.2 자율지향성

자율(Autonomy)지향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며 상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일을 자기 독자

적으로 하는 데 기본욕구를 둔다. 조직의 규정과 상사의 통제

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Schein, 1990),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의 방식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환경을 추구한다. 
대부분 조직은 이 유형에 대한 보상시스템에 매우 취약한데 

조직의 관리시스템 자체에 대해 이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오창환, 2012). 자율지향성을 지닌 사람은 임금근로

자로서 타인의 조직에 얽매여 근무하기보다는 전통적 조직생

활에서는 얻기 힘든 자유와 자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고, 경력으로서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윤방섭, 2004).

2.2 사회적자본

Bourdieu(1986)은 사회적자본을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

도화된 관계들의 영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와 연계된 실질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집합이라 정의하였다. 사회적자본은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

산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거래 비용을 절감해 물적·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며, 구성원간 신뢰 관계를 구축해 사회 

안정에도 기여한다(이동원 외, 2009).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 Bourdieu(1986)와 Nahapiet & Ghoshal(1998)은 네트워

크, 호혜적규범을 구성요소로 제시하였고 Coleman(1988)은 신

뢰, 호혜적 규범으로, Putnam(1993a)은 신뢰, 호혜적 규범, 네

트워크로 구성하였다. 
재취업이나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로 

엄미아(2012)는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공·사적 신뢰, 호혜성, 
규범으로 연구하였고, 박지유(2014)도 네트워크 환경, 신뢰, 
호혜적 규범으로 연구하였다.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네트워크

(엄미아, 2012; 김은경, 2015; 유연호, 2009; 최양애, 2017; 박

지유, 2014)와 신뢰(엄미아, 2012; 박지유, 2014)가 중요한 변

수로 확인되기에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자본의 하위변수로 네

트워크와 신뢰를 구성하였다.  

2.3 창업의도

창업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자원, 새로운 생

산방법, 새로운 시장, 새로운 조직 형태로 회사형 조직을 탄

생시키는 행위이다(Schumpeter, 1934). 창업의도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

미하며, 장래에 창업하고자 하는 열망과 기업가적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창업의도는 신조직을 설립하

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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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요한 개념으로 창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조직

의 건설이라는 목적을 두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로 정의하였

다(정용회·하규수, 2012). 
창업의도 결정요인을 초기에는 개인 특성요인, 심리적 특성

요인, 환경요인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점차 연구대상이 동기부

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 창업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김
성순, 2009).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국

가·지역의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과 자기쇄

신 적 특성을 갖추게 되므로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hapero, 1981). 

2.4 재취업의도

재취업이란 퇴직으로 인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후 다

시 취업한 경우를 말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체득한 지식과 경

험을 살리지 못하는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을 제외하며, 취

업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경우도 제외한다. 
재취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 위기, 어려움은 퇴직준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다름

으로 나타났다(이응목, 2016). 장지연(2003)은 45세 이상 취업

자의 경력 이동분석을 통해 은퇴과정을 유형화한 연구에서 

전일제 취업자로 일하던 사람이 근로시간 단축 경로로 노동

시장에 잔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 매우 낮고, 임시직 

또는 자영업 경로를 통한 경력이동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

지 않아 개인에 따라 다양한 경력이동의 경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조순점(2010)은 고령자 인력뱅크에 등록된 55세 이상 고령자 

및 실무종사자들의 구직활동 실태 및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고령자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많을수록 취

업할 확률이 높으며 취업활동과 고령자의 취업교육프로그램

과의 상관관계가 지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의 분석틀 및 조사설계

3.1 변수별 영향요인 도출

본 연구는 직장인의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정의하고,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고려요인으

로 도출하였다. 또한, 요인별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연구과제

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하여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및 창·재취업

의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 변수요인을 검토하였다. 
이에 관리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을 본 연구의 주요 검토사항

으로 도출하였다(Schien, 1978; 윤방섭, 2004; 오창완, 2012; 이

상미·김흥국 2010; 김은경, 2015). 다음으로 경력지향성과 창·
재취업의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이 매개효과를 미치는 

주요 검토 사항으로 도출하였다. 

3.2 연구 분석도구 및 가설설정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면

서, 앞서 제시한 관리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사회적자본 및 창·
재취업의도 요인에 대한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방법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상기에서 제시한 <표 2>의 경력지

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별 조작적 정의 및 

<표 1>의 경력지향성 정의에 따라 관리지향성과 자율지향성

이 사회적자본을 매개효과로 창·재취업에 미치는 요인 도출 

및 요인별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방

법론으로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간의 선행연구는 국내에서 극히 드

문 편이다. 김희진(2012)은 경력지향성 유형에 따라 네트워킹 

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검증하였는데 일반관리자 지향성이 

강할수록 내·외부 네트워킹 행동에 보다 적극적인 반면, 전문

가 지향성이 강할수록 자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유형의 

모임이나 사교적인 모임에 관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사한 

연구로 김은경(2015)은 관리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사회적 네

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관리지향성은 조

직 내에서의 성장과 장기적인 안정을 염두에 두고 다른사람

들과 상호 협력하고 신뢰를 중요시 여기므로 사회적자본 형

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자율지향성도 자신의 전문분야

나 관심있는 모임에서 네트워킹 행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아 

가설 1을 도출하였다. 
관리지향성과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학자들 간에 기각(이상기, 2016; 유연호, 2009; 김은경, 2015)
과 채택(정두식, 2016; 박재환·김우종, 2015)이 엇갈리고 있다. 
자율지향성과 창업의도와의 영향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용희·하규수, 2012; 정두식, 2016)와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연구(이상기, 2016; 윤방섭, 2004; 유연호, 2009)로 연

구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벤처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있어 창

업자의 유형이 매우 중요한데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

로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자금조달 및 제품 판매망 확보, 대

외 네트워킹 능력 등이 요구되며 특정 부문에 뛰어난 전문능

력보다도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

로 보았다(최종열·정해주, 2016). 따라서 관리지향성과 자율지

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 

가설 2를 도출하였다. 
사회적자본과 창·재취업의도 관련 연구(정대용·박경임, 2010; 

이승배, 2013; 유연호. 2009; 엄미아, 2012)에서 사회적자본이 

창업의도 및 재취업의도에 주요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정신이 지식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박철우, 
2016)에서 여성CEO의 수평적, 개방적, 소통 능력이 상대방과

의 신뢰를 형성하게 되어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이 오

랜 기간 직장과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축적해 온 사회적자본

이 창업 및 재취업의도에 성공적인 롤 모델, 조언이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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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등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창·재취업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아 가설 3을 도출하였다. 
사회적자본은 창업의도와 재취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효과

가 있으며, 김은경(2015)의 연구에서 확인 하였듯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경력지

향성과 창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가설 4를 도출하였다. 
잠재적 은퇴자인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은퇴 후 창·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자본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인 경력지향성과 

창·재취업의도, 사회적자본의 영향 관계를 분석 및 검증하고

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2> 경력지향성이 사회적자본을 매개효과로 창·재취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별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연구자

창 ·
재취
업
의도

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기회가 된다면 아이
디어 사업화 의사, 나의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
을 확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구축하는 꿈,
창업관련 정보 유심히 봄, 실패하더라도 사업이 
매력적임, 조직내에서 나의 가치를 발휘 가능, 원
치 않은 직종이라도 일할 가치 있음, 조직에 소속
되어야 사회적 명성 지킴, 조직에 소속되어야 경
제적 안정감 가짐,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질 많음.

최양애(2017)
김재욱 (2013)
양안나( 2002)
임연숙 (2012)
박지유 (2014)

관리
지향
성

성과 달성을 위해 협력과정 중요시, 조직내에서 
능력발휘로 성과 달성, 타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
책임을 맡아 일하는 것에 성취감 느낌,조정하고 
통합하는 직책을 선호.

Schein (1978)
윤방섭 (2004)
유연호 (2009)
김성순 (2009)

자율
지향
성

규정준수 보다 소신대로 일하는게 중요, 업무수행
과정을 스스로 통제가능, 시간사용을 나의 계획에 
맞춰 진행 원함, 스스로 최선의 결정 할수 있음,
스스로 자신의 일을 찾아서 함

Schein (1990)
Feldman &
Bolino (2000)
윤방섭 (2004)
유연호 (2009)
김성순 (2009)

사회
적자
본

문제해결과정에서 상대를 정직하게 대함, 주위사
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편임, 문제해결 과정에서 
상대를 성실히 대함, 일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에 
접근 가능,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편
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임.

박지유 (2014)
김은경 (2015)
길대호 (2017)

<그림1> 연구모형 

가설 1: 경력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자율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경력지향성은 창·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관리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관리지향성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자율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자율지향성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적자본은 창·재취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 사회적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사회적자본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경력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창·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재취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자율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4: 자율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재취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력지향성인 관리지향성과 자

율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사회적자본이 

매개효과로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Ⅳ. 연구 조사 설계 및 방법론

2017.6.16.~7.4 일까지 부산경남지역에 근무하는 40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 웹 설문지(5점 척도 적

용)를 활용하여, 총 220부를 배포, 136부 회수(회수율 61.82%)
하고,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의 연구모형에 따라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요

인 도출 및 요인별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방법론으로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표 3> 설문지 구성

요인 설문문항 번호 문항수

종속
변수

창업의도 44, 46, 48, 52, 54, 56 6

재취업의도 43, 45, 49, 53, 55 5

독립
변수

관리지향성 1, 3, 5 8, 10, 5

자율지향성 2, 4, 6, 13, 14 5

매개
변수

사회적자본 30, 35, 36, 37, 40, 41 6

첫째, 척도 구성을 위한 기초적인 분석으로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여 각 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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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한 후 요인들의 하위 관측 영향요인

들을 범주화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별 수립한 설문 문항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요

인에 대해서는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셋째, 경력지향

성이 사회적자본을 매개효과로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 유무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종속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Ⅴ. 실증 분석결과

5.1 표본특성 및 타당성⋅신뢰성 분석

경력지향성이 사회적자본을 매개효과로 창·재취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도출, 요인별로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설문 응답 자료 표본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은 

다음 <표 5>과 같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50세 이상 96 70.6
49세 이하 40 29.4

고용상황
재직 103 75.7
퇴직 33 24.3

업종

제조업 31 22.8
비제조업 55 40.4
금융업 50 36.8

경력
관리직 103 75.7
기술직 33 24.3

창업교육
받은적 있다 39 28.7
받은적 없다 97 71.3

재취업교육
받은적 있다 36 26.5
받은적 없다 100 73.5

본 연구에서는 요인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한 문항들의 구조를 파악하는 요

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주성분 분석)를 이용하여 항목 타당성 추출을 하였

고, 다중 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인회전 방

식 중에 직각 회전방식 중 하나인 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Eigenvalue(고유치)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으며, 
Factor loading(요인 적재치)은 0.4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

다. 그리고 측정요인 중 불성실 응답 문항을 비롯한 요인별 

변수로 묶을 수 없는 변수들은 제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별 요인적재 값은 최대 0.881에서 최저 

0.461로 분석되었으며, 고유치는 최대 4.150에서 최저 2.254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상관관계 행렬 상의 모든 상

관관계 값의 전체적인 유의성에 사용하는 KMO(Kaiser- 
Meyer-Oklin) 값은 0.735로 분석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값은 132.647로 분석되

었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변수 간

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분석의 결과 

5개 요인의 고유치는 1 이상 누적 백분율이 48.262%로 분석

되었다.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Cronbach's α 분석 결과에서, 변수 구성 설문 항목의 신뢰도

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써, 본 

연구의 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구성하는 항목들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효하며 각 항목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표 5> 측정항목의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

항목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관리
지향
성

자율
지향
성

사회
적
자본

창업
의도

재취
업
의도

Cronbac
h's

Alpha if
Item

Delete

Cron
bach'

s
Alpha

관리5
관리2
관리3
관리1
관리6

.777

.757

.728

.713

.595

.709

.725

.739

.740

.790

.781

자율7
자율6
자율2
자율3
자율1

.

.836

.833

.516

.503

.461

.609

.596

.640

.657

.720

.695

사회4
사회6
사회5
사회1
사회3
사회2

.845

.832

.723

.704

.694

.589

.843

.861

.877

.866

.866

.864

.883

창업5
창업2
창업1
창업6
창업7
창업3

.881

.833

.819

.762

.737

.693

.849

.869

.867

.873

.882

.888

.891

취업6
취업4
취업7
취업1
취업2

.816

.744

.721

.643

.518

.689

.697

.673

.702

.746

.747

eigenvalu
e

2.89
5

2.25
4

4.150 4.037
2.56

5
- -

분산설명
력

28.9
50

22.5
44

29.64
1

36.69
6

23.3
14

- -

KMO of
sampling
adequacy.

.735 - -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Sig.

0.000 - -

5.2 기술통계 분석

기술통계분석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설

명할 방법으로써 요인별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통계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

다. 분석 결과, 평균값이 3.0점 이상으로 분석되어, 관리지향

성, 자율지향성, 사회적자본과 창업 및 재취업의도의 연구 요

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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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요인별 기술통계 분석결과

요인 평균 표준편차 요인 평균
표준
편차

관리지향성 4.1132 .60989 창업의도 3.3542 .83726

자율지향성 3.6529 .62313 재취업의도 3.5794 .62077

사회적자본 3.9926 .58798

5.3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 경력지향성의 하위변수인 관리지향성과 자율지향

성이 사회적자본을 매개효과로 창업 및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어느 한 변수와 다른 한 변수 사이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에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다.
단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적자본과 창·재취업의도 두 

요인의 상관관계 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측정 요

인 전반적으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N=136)

상관관계

관리
지향성

자율
지향성

사회적
자본

창업
의도

재취업
의도

관리
지향성

Pearson
상관

1

자율
지향성

Pearson
상관

.471**

사회적
자본

Pearson
상관

.372** .244**

창업
의도

Pearson
상관

.220* .279** .402**

재취업
의도

Pearson
상관

.371** .318** .485** .354**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5.4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 대한 회귀분석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를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함에 있어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동시 입력 방식(Enter)을 이용하였다.
경력지향성이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하위변수인 관리지향성과 사회적자본의 상관관계는 

0.372이며 자율지향성과 사회적자본의 상관관계는 0.244로 관

리지향성이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수정된 R
제곱=0.132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관리지향성과 자

율지향성이 사회적자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13.2%로 나타

내는 것이다. Durbin-Watson은 1.664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 분석 모형의 F값은 11.265이며, 유의 확률은 

0.000으로 관측변수를 설명하는데 회귀식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

이 최대 1.286, 공차한계 값이 최소 0.778로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파악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관리지향성은 유의미한 변수

로 분석되어 채택되었고 자율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값을 통하여 

사회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의 측면에서 관리지향성(=00.331)의 영향이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력지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속변수 간

의 상관관계에서 자율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나 관리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수정된 R제곱=0.074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

변수인 경력지향성이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대한 전체 설명

력을 7.41%로 나타내는 것이다. 주요관측 요인별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자율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

석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값을 통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창업의

도에 나타내는 정(+)의 측면에서 자율지향성(=0.225)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지향성이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정된 R 제

곱=0.151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경력지향성이 종속

변수인 재취업의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15.1%로 나타내는 

것이다. 주요관측 요인별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관리지향성, 
자율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준

화된 회귀계수()의 값을 통하여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재취업의도에서 나

타내는 정(+)의 측면에서 관리지향성(=0.284)의 영향이 자율

지향성(=.184)보다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과 창업의도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정된 R 제곱=0.155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사회적자본이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15.5%로 나타내는 것이다. 주요관측 요인별 유의확률 0.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회

귀계수()의 값을 통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창업의도에 미치는 정(+)의 측

면에서 =0.402로 영향이 매우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과 재취업의도간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수정된 R제곱=0.23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변수인 

사회적자본이 종속변수인 재취업의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23.0%로 나타내는 것이다. 주요관측 요인별 유의확률 0.0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표준화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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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계수()의 값을 통하여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자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정(+)의 

측면에서 =0.485로 창업의도보다 영향이 더 크게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8> 경력지향성이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 공차한계 VIF

관리 지향성 사회적
자본

.319 .088 .331 3.638 .000 0.778 1.286

자율지향성 .084 .086 .089 0.974 .332 0.778 1.286

 0.381  0.145 
 0.132 F 11.265 sig. 0.000

*. p<0.05

<표 9> 경력지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 공차한계 VIF

관리지향성
창업의도

.156 .129 .114 1.210 .228 0.778 1.286

자율지향성 .302 .126 .225 2.395 .018 0.778 1.286

 0.296  0.088 
 0.074 F 6.387 sig. 0.002

*. p<0.05

<표 10> 경력지향성이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 공차한계 VIF

관리지향성
재취업의도

.289 .092 .284 3.163 .002 0.778 1.286

자율지향성 .183 .090 .184 2.042 .043 0.778 1.286

 0.405  0.164 
 0.151 F 13.026 sig. 0.000

*. p<0.05

<표 11> 사회적자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 공차한계 VIF

사회적
자본

창업
의도

.573 .113 .402 5.083 .000 1.000 1.000

 0.402  0.162 
 0.155 F 25.838 sig. 0.000

*. p<0.05

<표 12> 사회적자본이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sig. *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 공차한계 VIF

사회적
자본

재취업
의도

.512 .080 .485 6.420 .000 1.000 1.000

 0.485  0.235 
 0.230 F 41.220 sig. 0.000

*. p<0.05

5.5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사회적자
본에 대한 매개효과분석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같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이지만, 순서상인 측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 

있는 변수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

의도에 미치는 사회적자본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

적자본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4, 가설4-1, 가설4-2, 
가설4-3, 가설4-4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3> 다음과 같다.
관리지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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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표준화된 

베타 값 회귀계수는 0.372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
계에서는 0.220,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081, 매개변수가 

0.372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t값과 p값은 1단계서, 2단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3단계 독립변수의 측정값 t값과 
p값은 유의하지 않으므로 가설4-1은 기각되었다. 
관리지향성이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자

본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표준화

된 베타 값 회귀계수는 0.372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37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221, 매개변수

가 0.403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
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4-2는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 값은 1단계에서 13.9%의 설명력을 나

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13.8%, 그리고 3단계에서는 27.7%
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지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자본

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표준화된 베타 값 회귀계수는 0.244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279,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192, 매개변수가 0.355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t
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2단계의 독립변수의 효과가 3단계 독립변수의 효과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4-3은 채택되었다. 설명

력을 나타내는  값은 1단계에서 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7.8%, 그리고 3단계에서는 19.6%의 설명력

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지향성이 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자

본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표준화

된 베타 값 회귀계수는 0.244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0.318,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212, 매개변수

가 0.433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
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4-4는 채택되었다. 설명력을 나타내

는  값은 1단계에서 6.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

에서는 1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27.7%의 설명력을 제시하

고 있다.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표준화된
베타값

t값 p값  

관리지향성→사회적자본
→창업의도

단계 1 .372 4.646 .000 .139

단계 2 .220 2.607 .010 .048

단계 3(독립변수) .081 .952 .343
.167

단계 3(매개변수) .372 4.361 .000

관리지향성→사회적자본
→재취업의도

단계 1 .372 4.646 .000 .139

단계 2 .371 4.623 .000 .138

단계 3(독립변수) .221 2.781 .006
.277

단계 3(매개변수) .403 5.070 .000

자율지향성→사회적자본
→창업의도

단계 1 .244 2.919 .004 .060

단계 2 .279 3.357 .001 .078

단계 3(독립변수) .192 2.391 .018
.196

단계 3(매개변수) .355 4.430 .000

자율지향성→사회적자본
→재취업의도

단계 1 .244 2.919 .004 .060

단계 2 .318 3.878 .000 .101

단계 3(독립변수) .212 2.785 .006
.277

단계 3(매개변수) .433 5.699 .000

<표 13>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사회적자본에 대한 매개효과분석 결과

5.6 분석결과 종합 및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직장인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창·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되어야 할 요인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

다. 우선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가설을 검증해보면, 경력지향

성이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채택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도 부분 채택된 것을 볼 수 있다. 관리지향성

은 창업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취업의도에

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율지향성은 창업 및 재취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은 기각, 2-2, 2-3, 2-4는 채

택되었다. 이는 관리지향성과 창업의지와의 영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기각과 채택이 혼재하고 있다. 
이상기(2016), 유연호(2009), 김은경(2015)의 연구에서는 관리

지향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지만, 정

두식(2016), 박재환·김우종(2015)의 연구에서는 관리지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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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한편 윤방섭(2004)은 경영학 전공의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

으로 창업과 임금근로의 경력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관리지향

성을 지닌 사람은 기대빈도보다 높게 창업을 선택하여, 경력

으로서 임금근로와 창업의 선택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으

로 기대한다고 보았다. 
자율지향성과 창업의도와의 영향관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용희·하규수, 2012; 정두식, 2016)와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연구(이상기, 2016; 윤방섭, 2004; 유연호, 2009)로 연

구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유연호와 윤방섭의 연구에서 자율지

향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연구

대상이 사회경험이 없거나 자유와 자율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이 적은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영향관계

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본다.
사회적자본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

석결과 매우 높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

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최양애(2017), 윤방섭(2004), 박지유

(2014), 유연호(2008), 김은경(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한편 김은경·강영숙(2016)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

에 대한 불안하고 위험적인 인식으로 창업에 대한 권고보다

는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이나 다른 요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설4는 부분채택 되었다. 관
리지향성이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1은 기각되었다. 이는 관리지향성과 창

업의도간에 사회적네트워크가 매개한다는 김은경(2015)의 연

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관리지향성이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채취업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2는 채택되었다. 자율지향성이 사

회적자본을 매개로 창업 및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다는 가설4-3, 4-4는 채택되었는데 이는 자율지향성과 창업

의도와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은경(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가설 여부

가설1. 경력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1-1: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자율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항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14> 경력지향성이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설검증 결과

가설 여부

가설 2: 경력지향성은 창·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2-1: 관리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관리지향성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자율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4: 자율지향성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15>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설검증 결과

가설 여부

가설 3: 사회적자본은 창·재취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이다. 채택

3-1: 사회적자본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사회적자본은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16> 사회적자본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설검증 결과

가설 여부

가설 4: 경력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창·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4-1: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2: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3: 자율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4: 자율지향성은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17> 경력지향성이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 가설검증 결과

5.7 선행연구와 차별성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 준비상태, 재정설계. 공·사적 연금준비의 필요성 등 

주로 경제적인 노후준비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창업의도에 관

한 연구도 국내에 많이 있으나 주로 대학생과 시니어를 대상

으로 연구되어 왔었다(성창수, 2011; 김은경·강영숙, 2016). 재

취업의도에 관한 연구는 더 부족한데 그나마 연구대상도 주

로 중고령자, 시니어를 대상으로 재취업의 결정요인, 고용안

정성,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방하남·신인

철, 2011; 강순희, 2016; 박예은·정영순, 2016; 박강석, 2015; 
장지연, 2003) 베이비부머 직장인들 대상으로 재취업 관련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다른 점은, 첫째, 직장인 근로자의 은

퇴경로인 창업과 재취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연구

에서는 창업의도나 재취업의도 하나만을 종속변수로 연구하

였으나 본 연구는 직장인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인 경력지향

과 사회적자본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효과에 대해 통합적

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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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경력지향성이 사회적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창·재취업의도간에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규명하고

자 하였다. 사회적자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자본을 

선행요인으로, 사회적자본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이 오랜 기간 직장

과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축적해 온 사회적자본의 형성배경과 

창·재취업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본 연구는 생애 주기적 접근이며 예방적인 차원의 연

구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은 주된 일자리에서 거의 

퇴직을 했거나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8~1974년생 직장인들은 퇴직 후 새로운 노동시장에 참여

할 커리어를 준비할 기회가 있다. 잠재적 창업가인 베이비부

머 직장인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본인의 개인적, 심리적 특

성인 경력지향성과 창·재취업의도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

램 지원으로 장래를 대비토록 하여, 퇴직 후 상대적으로 폭넓

은 양질의 창·재취업의 기회를 얻도록 문제를 제기하였다.

Ⅵ.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창·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되어야 할 요인

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우선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가설을 검증해보면, 경력

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자율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력지향성과 창·재취업의도와의 영향관계에서 관리

지향성은 창업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취업의도에

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지향성은 창

업과 재취업 둘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자본은 창·재취업의도 둘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지향성과 창·재취업의도간의 영

향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가 자율지향성에서는 정(+)
의 영향을 주었으나, 관리지향성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는 오랜 기간 직장생활로 그동안 축적한 자산

이나 네트워크, 신뢰 등 사회적자본을 바탕으로 창업에 필요

한 경력, 자산 및 기술 등 측면에서 청년층보다 나을 수 있

다. 그러나 은퇴 후 창업은 상당부분의 노후자금을 창업에 투

자하기에,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여 청년창업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재취업을 준비할 때는 직장에서 축적한 전문분야 이후에 무

엇을 할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많

은 사람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데 전문

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경력이 필요치 않은 단순 직무를 수행

하는 일자리에서 경쟁이 심하다. 재취업과 연계해서 그 분야

에서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재취업 의도가 강한 직장인이 자신

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려는 경우 미리부터 인적 네트워크, 
신뢰등 사회적자본을 강화하고 직무능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야 한다.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직장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서 재취

업을 할 것인지 창업을 할 것인지를 재직기간 중에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재직하는 동안 미리 개인의 

경력지향에 맞는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으로 은퇴 

이후의 커리어를 준비하고 사회적자본을 강화토록 지원하여

야 한다.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폭넓

은 창·재취업의 기회를 얻도록 지역 산업체, 정부, 교육기관으

로부터 다양한 각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창업가인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에게 재직기간 

동안 미리 본인의 경력지향과 창·재취업의도에 맞는 교육, 훈

련,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래를 대비토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직 전환프로그램이나 창·재취업 관련 교육, 훈련 등

이 퇴직 즈음이나 퇴직 직후 지원됨으로써 효율성이 의문시 

되어왔다. 재취업관련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퇴

직 후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성공률이 낮아짐을 밝히

고 있다(박예은·정영순, 2016; 박강석, 2015; 방하남·신인철, 
2011). 
둘째, 기업체나 정부 기관에서의 조직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한 경력개발이나 교육, 
훈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거나 드러내 놓

고 준비 못하는 분위기이다. 기업체에서 간부급 등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이나 40세 이상 직원들에게 매 2년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

야 하고 생애 설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미리 준비한다는 조

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노인 인구와는 달리 교육수준

이 높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활동적이다. 소비시장

과 투자시장을 여전히 주도하며 30년 이상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자원이 있다.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을 할 

때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은 인적, 물적 자본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은퇴경로 관리와 창·재취업을 촉진하

기 위하여 재직기간 중에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형성 확대

가 필요하다고 본다.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이 은퇴 후 상대적

으로 폭넓은 양질의 창·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노동시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정부기관, 교육기관, 지역산업체의 지원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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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areer Orientation on the

Entrepreneurial·Reemployment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Ca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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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effect the intention to reemploy after the retirement and  the mediation 
effect of the social capitalism  for retired and prospective retired baby boomers. Starting from 2010, baby boomers have been retiring at 
a large scale. However retirement at a large scale without securing provision for fiancial wise in later life can lead to many issues 
regarding social and fiancial wise such as instability of labour market and increase of spending in society welfare cost and such on. 
Change of individual's self prospec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help prepare find new career for next 3decade after the retirement 
needs to be concret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management orientation affects the social capital positively and the autonomous orientation 
does not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social capital.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reemployment intention, management orientation does not affect the intention of the entrepreneur but affects the reemployment intention 
positively, while the autonomous intention affects neither entrepreneurial intention nor reemployment intention (+), Respectively.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of reemploy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reemployment.

Also, while in the work force, potential retiring baby boomer workers should be systematically supported with education, training and 
reemployment program  based on individual's career orientation and allowing them to stay for a longer period in the labour market can 
be the implication to the solution for the economic stability and increasing social cost such as public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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